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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끔 심포지엄(symposium)과 컨퍼런스(conference), 

워크샵(workshop)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. 사전

을 찾아보면 고대 그리이스에서 유래한 심포지엄은 같이

(sym) 마신다(posium)는 뜻으로 로마에서는 라틴어로 

convivium이라고 불렀다고 한다. 그리이스의 심포지엄은 

좋은 가문 출신 남자들의 모임으로 주로 우리나라 사랑방

에 해당하는 주택의 남자들 공간에서 열렸으며 종종 운동 

경기의 승리, 시짓기 대회의 결과를 자축하기 위해서 모이

기도 했고 젊은 남자들을 귀족 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자리

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. 주로 수십 명 이내의 사람들이 

안락의자에 앉아서 즐겼으며 젊은 사람들은 서 있다고 한

다. 삼십명 정도가 표준적인 drinking group의 규모 였다

고 하니 우리 학회의 제일 작은 세션 정도 되었던 모양이 다. 우리는 세션 때 술 대신 커피와 차를 제공하고 간친회 

때에는 진짜 drinking을 하니까 학회의 원조라고 하는 그

리이스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. 재미

있는 것은 당시에 symposiarch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그 

날의 와인 강도를 결정했다고 한다. 우리로 말하자면 학회

장(chairman)이 간친회의 주류 %를 정한다고 할까.

대개의 국내학회들은 일 년에 한두 번의 학술대회를 연

다. 봄, 가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, 여름으로 하는 경

우도 있다. 우리 진공학회는 겨울과 여름에 학술대회를 하

는데 주로 겨울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을 여름은 수려한 

산수를 찾아서 지방으로 다니고 있다. 1991년 7월 5일에 

개최된 제1회 학술대회 때의 인사말씀을 보면 3.1 기미 독

립 선언서 스타일의 전형적인 국한영문 혼용체이다.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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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ig. 2]	 	1997년	제13회와	2014.	2	제46회	학술대회	때의	초록집	표지

[Fig. 1]	 	1991.	7.	5	제1회	한국진공학회	학술대회	회장	인사	말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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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ig. 3]	1997.	7.	4	제13회	정기	학술	대회를	마치고	촬영한	학회	임원분들

(앞줄	왼쪽부터:	성균관대	이순보,	연세대	황정남,	서울대	우종천,	성원에드워드	김

중조,	전북대	고	김영기,	경북대	박동수,	연세대	정중현,	미상,	미상,	두번째	줄	왼쪽

부터:	동국대	강태원,	경희대	정관수,	제주대	최치규,	대아진공,	표준연	정광화,	미	

상,	일본인	초청연사,	서울대	황기웅,	미상,	고려대	민석기,	맨	뒷줄	왼쪽부터:	미상,	

미상,	서울대	국양,	성균관대	박종윤,	군산대	주정훈,	표준연	문대원,	충북대	강희

재,	광주과기원	박성주,	서울대	황용석,	일본인	초청연사)

집의 커버 페이지 디자인을 보자. 1997. 7에 군산대학교에

서 개최했던 제13회 때의 초록집과 2014. 2에 개최한 제46

회 때의 초록집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. 지난 호에 게재했

던 학술지 표지의 변화와 함께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 초록

집의 표지에도 세월의 변화가 역력히 보이고 있다. 참가 인

원수와 논문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현재는 동계

의 경우 논문 500편에 등록인원 800명에 달하고 있다. 18

년 전의 학회 모습에서는 현재는 거의 정년을 하신 분들의 

패기 어린 모습을 볼 수 있다(그림 3). 우리 학회는 이제 당

시에 젊은 진공 과학자 상을 수상한 학생이 중견 교수가 되

어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 세대교체가 이루

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. 그리이스에서 젊은 사람들을 

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변화하는 

학문의 발전에 맞추어서 진공학회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 

나가고 있다. 다음 호에는 “숫자로 보는 학회 역사“를 통해

서 우리 학회의 변화를 느껴 보도록 하겠다. 

45Vacuum Square


